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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다는것은그곳이이곳보다지대가높다는이

야기가되지요. 물이라는것은높은곳에서낮은곳

으로흐르는법아닙니까?”

영실의이야기를듣던사또는자신의무릎을내리

치며탄성을질렀다.

“아하! 영실아. 네말이맞구나. 네가앞장서서이

공사를성공시키도록해라. 내가너에게감독권을

주겠다.”

영실은놀라움과기쁨이밀려오는것을느꼈다.

천민이며나이어린자신이공사의책임자가된것이

었다.

“예, 사또나리.”

그날부터영실은가뭄해소를위한공사에매달렸

다. 하루하루가지날수록공사는진전되어갔다. 마

을장정들은모두열심히공사에참여했고, 아낙네들

은음식을나르며물이흐를날을손꼽아기다렸다.

보름이지나자공사가끝났다.

“자, 물꼬를트도록신호를보내라.”

사또의말과동시에신호활이하늘위로쏘아졌

다. 잠시후홈통을타고물이쏟아져내렸다.

“으와아, 물이다.”

“야호, 물이흐른다.”

장영실의나무를이용한홈통은세계최초의발명

품이된다.

사람들은물을기다리는논밭에물을채웠다.

얼마쯤지나자논에는물이가득찼고, 거북이등

처럼갈라진모습은찾아볼수가없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근심거리였던가뭄이해소되는순간이었

다.

환호성을지르며북을치는사람들사이로감격한

영실의모습이보였다.

그런영실에게사또가다가왔다.

“영실아, 수고했다. 내너에게상을주고싶구나.

뭐든소원이있으면말해보아라.”

영실은사또의말을듣자어머니의얼굴이떠올랐

다. 자신을떠나보내면서도웃으셨던어머니.

“사또, 어머님을뵙고싶습니다.”

“허허허, 내허락하마. 너는곧 어머니와만날수

있을것이다.”

영실은어머니를만나세될 그 날을기다리며물

을 뿜어내는홈통을바라보았다. 빛을받은물줄기

가반짝였다.

가뭄을해결하다

영실에게아픔을준 그 해 여름은유난히무더웠

다. 또한방울의비도내리지않아논바닥이드러나

고거북이의등처럼심하게갈라졌다.

마을사람들모두는비가내리기를바랐지만, 비

는몇 달을두고내리

지않았다. 이젠우물

도 마르고강도바닥

을 드러내기시작했

다.

“이러다가올겨울

은 모두굶어죽겠구

나.”

“정말하느님도무

심하시지.”

사람들은원망스러운눈빛으로하늘을쳐다보았다.

계속되는가뭄은사또에게도커다란근심거리였

다. 민초들의탄원은그칠줄몰랐다.

“여봐라. 영실을불러라.”

사또는영실밖에는달리믿을이가없다고판단

했다. 하지만문서사건이후영실을알게모르게외

면해온터였다.

“부르셨습니까?”

“그래, 영실아. 네게는무슨방도가있을듯해서

너도알지만가뭄으로백성들의원성이하늘에넘치

는구나!”

사또는근심으로잠을설친듯 눈이벌겋게부어

있었다.

“사또, 저건너 금정

산 골짜기의강물을이

곳으로끌어오는것이

어떨까요? 그곳은물도

풍족하고깨끗하니이곳

의 가뭄을해결할수 있

을것으로생각합니다.”

“그래? 하지만그곳은

십 리도더 되는거리인

데 어떻게물을끌어온

다는것이냐? 마을사람모두가물통을짊어지고왔

다갔다할수도없고, 행여그렇다해도그험한산길

을어떻게다닌다는것이냐?”

“나리! 무엇때문에그 먼 곳을물통을들고다닙

니까? 홈통을만드는거예요. 예로부터그곳은냉한

약초가많이나는곳아닙니까.”

영실은쉽게자신의생각을말했다.

경복궁 종소리
장영실의 측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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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다는것은그곳이이곳보다지대가높다는이

야기가되지요. 물이라는것은높은곳에서낮은곳

으로흐르는법아닙니까?”

영실의이야기를듣던사또는자신의무릎을내리

치며탄성을질렀다.

“아하! 영실아. 네말이맞구나. 네가앞장서서이

공사를성공시키도록해라. 내가너에게감독권을

주겠다.”

영실은놀라움과기쁨이밀려오는것을느꼈다.

천민이며나이어린자신이공사의책임자가된것이

었다.

“예, 사또나리.”

그날부터영실은가뭄해소를위한공사에매달렸

다. 하루하루가지날수록공사는진전되어갔다. 마

을장정들은모두열심히공사에참여했고, 아낙네들

은음식을나르며물이흐를날을손꼽아기다렸다.

보름이지나자공사가끝났다.

“자, 물꼬를트도록신호를보내라.”

사또의말과동시에신호활이하늘위로쏘아졌

다. 잠시후홈통을타고물이쏟아져내렸다.

“으와아, 물이다.”

“야호, 물이흐른다.”

장영실의나무를이용한홈통은세계최초의발명

품이된다.

사람들은물을기다리는논밭에물을채웠다.

얼마쯤지나자논에는물이가득찼고, 거북이등

처럼갈라진모습은찾아볼수가없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근심거리였던가뭄이해소되는순간이었

다.

환호성을지르며북을치는사람들사이로감격한

영실의모습이보였다.

그런영실에게사또가다가왔다.

“영실아, 수고했다. 내너에게상을주고싶구나.

뭐든소원이있으면말해보아라.”

영실은사또의말을듣자어머니의얼굴이떠올랐

다. 자신을떠나보내면서도웃으셨던어머니.

“사또, 어머님을뵙고싶습니다.”

“허허허, 내허락하마. 너는곧 어머니와만날수

있을것이다.”

영실은어머니를만나세될 그 날을기다리며물

을 뿜어내는홈통을바라보았다. 빛을받은물줄기

가반짝였다.

가뭄을해결하다

영실에게아픔을준 그 해 여름은유난히무더웠

다. 또한방울의비도내리지않아논바닥이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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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몇 달을두고내리

지않았다. 이젠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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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다가올겨울

은 모두굶어죽겠구

나.”

“정말하느님도무

심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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